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원연료화 사례 - ㈜도쿠야마 

 

석탄에 가세해 폐타이어를 이용하는 기술은 꽤 오래 전부터 실용화되고 있

었습니다만,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에 사회적 관심이 모이고 있던 1992년, 

㈜토쿠야마는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 기술을 개발하기로 착수했습니다. 

  산업계 폐플라스틱을 가장 효율적으로 리사이클하는, 경제성이나 코스트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쇄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 경질

계 폐플라스틱에서는 2 cm이하의 사이즈, 연질계 폐플라스틱은 3 cm이하의 사이즈

가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즉, 리사이클에 있어 반드시 항상 따라다니는 

코스트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지가, 공통의 과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쿠야마 공장의 전경 

 

  1995년에는, 플라스틱처리촉진협회와 공동으로 실증 시험을 실시해, 계획대

로의 성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만, 규정 사이즈를 파쇄하는 공정은 모두 동 공장내

의 플랜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이라고 해도, 일반의 사람들에게는 꽤 이해하

기 어려운 기술인 만큼, 노고도 많이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수탁처리 

동 공장은, 산요 자동차도로의 IC에 근처와 토쿠야마만에 접하고 있는 등,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반입이 지극히 형편상 좋은 입지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

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타고나고 있기 때문에, 염화비닐을 제외한 산업계 폐플

라스틱만으로, 많을 때에는 1일 400톤의 양이 반입되어 게다가 리사이클량은 해마

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다만, 파쇄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질계와 연질계로 나

누는 것이 수탁처리의 조건으로, 수송에는 철도나 트럭, 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니(진흙) 등도 받아들여 시멘트 원료의 일부에 

  수탁처리는 산업계 폐플라스틱만이 아닙니다. 시멘트 원료의 일부로서 폐수, 

진흙, 제철소의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슬러그,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석탄재 등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 쓰레기 소각장으로부

터 배출되는 소각재도 수락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니(진흙)에 관해서는 시멘트의 주원료 중에 하나인 점토와 성분이 닮아 

있는 것과 원료로서 제어하기 쉬운 것 등이 수락의 이유라고 합니다.  

  오니(진흙)을 포함한 폐기물·부산물의 수납 총량은, 2000년도에 161만 톤에 

달합니다. 

 

반입되는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여러가지 형태 

토쿠야마 공장에 반입되는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상술한 대로 경질계와 연

질계로 분류해 반입됩니다. 

  현재로서는 산업계 폐플라스틱으로 한정되어 직접 배출 기업으로부터 받아

들이는 케이스와 배출 기업에 의해 일시 보관 장소에 반입한 뒤 받아들이는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토쿠야마 공장의 경우, 경질계, 연질계 별로 일단 보관 장소에 보관, 그 후 

리사이클 원연료화 플랜트에 옮겨집니다.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여러가지 형태(도쿠야마 공장) 

 

수락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원연료화 공정도 

원연료화 공정도에서는, 전술했던 사이즈로 파쇄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몇 

번이나 거듭한 결과, 연소 효율이나 취급의 용이성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알아, 파

쇄기를 포함한 플랜트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 앞장 선 개발이었던 만큼, 꽤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1999년 8

월에 설치한 플랜트는 연 1만 5000톤, 2001년 6월에 설치한 플랜트는 연 3만 톤의, 

각각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계하면, 연간 4만 5000톤으로도 됩니다. 현



재는 수락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약 90%가 연질계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특징을 올리면, 원연료화공정도(파쇄)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적

은 것, 산업계폐플라스틱의 재자원화율이 높은 것, 대량의 리사이클 연료화가 가능 

것, 등입니다.  

  이 플랜트로 파쇄된 원연료로서의 산업계 폐플라스틱은, (회전식소성장치)의 

전방으로부터 킬른내에 송풍됩니다.  

  동 공장의 킬른은 3기가 있어, 정기 수리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가동하

고 있습니다. 모두 전체 길이 110 m, 직경 5.7 m라고 하는 크기입니다. 

 

염화비닐도 탈염소한 후에 원연료로 리사이클 

염화비닐의 리사이클에 관해서는, 트크야마, VEC, PVC, 플라스틱 처리 촉진 

협회가 공동으로 실증 시험을 실시해, 기술을 확립해 있습니다.  

  이 실증 플랜트에서는, 1일 1.5톤 분의 염화비닐을 탈염소로(350℃)에 의해 

염산을 회수한 뒤, 로내의 찌꺼기를 시멘트 제조의 원연료로서 리사이클하고 있습

니다.  

  실증 플랜트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리사

이클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화의 전망등에 대해서

는, 앞으로의 검토 과제라고 합니다. 

 

 

     

거대한 로터리 킬른                 염화비닐의 탈염소 실증 플랜트 

 

 

사내 폐기물의 유효 이용율은 91% 

㈜토크야마 토쿠야마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발생량은, 연간 약 

27만 톤으로도 됩니다만, 이러한 폐기물을 2005년까지 유효 이용율 91%의 달성을 

당면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은 대부분을 시멘트의 원연료로서 리사이클해, 2000

년도에는 당면의 목표인 91%를 5년도 빨리 달성해 버렸습니다 



 

장래는 원연료로서의 산업계폐플라스틱 리사이클을 50% 정도까지 높이고 싶다 

이러한 기술을 종합 하는 것에 의해, 가까운 장래, 산업계 폐플라스틱 리사

이클량을 연료 사용량의 50% 정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면,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은 비약적으로 진전하

게 되어, 그런 만큼 사회의 기대도 커지겠지요.  

  순환형 사회의 구축 과정에서 「환」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동 공장은 환경 

부하 저감과 자원 절약에 한층열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동 공장의 시멘트 연간 생산량은 600만 톤, 국내 2위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료원 : 리사이클 투모로우 Vol. 11, 2001> 


